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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부금속
변화와 혁신! 도약하는 경주지부!

현대아이에이치엘 1차 2차 3차(의견일치)

기본급
390원

(월 93,600)

390원

(월 93,600)

400원

(월 96,000)

일시/성과금 1,300만원 1,320만원
1,320만원

+ 상품권 30만원

비고

기본급인상 10/7 이전, 타결일시금 9/9, 임금손실위로금 9/9

품질목표달성 격려금 11/29, 상품권지급일 실무협의

지급일기준 2개월이상 근무자, 2024년 입사자에 공헌일수 적용

일진베어링, 불성실한 교섭 행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3차례 제시 끝에 최종 의견접근

24년 9월 4일 수요일, 현대아이에이치엘 사측의 요청으로 21차 지부집단교섭이 08시 30분부터 

경주근로자복지회관 3층(경주지부 사무실 3층)에서 개최되었다.  

현대아이에이치엘 사측은 오늘 총 3차의 안을 제출했다. 사측 현대아이에이치엘 교섭대표 박기병실장은 

“17일째 파업으로 노-사 모두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회사는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의 제시안을 

제안해왔지만 오늘도 안을 제시하겠다”며 지회와 조합원들의 이해와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이명호지회장은 “저희 사업장 때문에 이른 아침에 교섭에 오시게 하고, 그간에도 

여러 배려을 해주신 것에 대해 모든 교섭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힘든 

시기의 연속이었다. 회사 역시 어려운 시기에 배려해왔다는 것은 공감한다. 다만 힘든 시간, 지나온 과정을 

상기하시고 관행도 있으니 이것들을 감안하여 마무리 할 수 있는 안을 달라”고 사측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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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노측 대표 정진홍 지부장은 집단교섭 참가사업장이며 현재 법정관리중인 엠에스정밀 사측 관리인과의 

면담일정을 위해 이석해야한다며 사측 교섭위원에게 양해를 요청했고 차상호수석부지부장에게 교섭대표를 

위임했다. 

1차 정회 후 현대아이에이치엘은 2차 안을 제시하였으나 일진베어링 사측은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진베어링지회 김희진 지회장은 “금일 제시안을 사측이 내지 않고 있다. 일진 사측은 파국을 원하는 

것인가? 회사 경영은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다.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지회 교섭위원들이 검토할 만한 

안을 내야 한다. 파국을 원하지 않으면 안을 제시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럼에도 일진베어링 사측은 오늘 

단 한차례도 안을 제출하지 않아 공분을 키웠다.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는 교섭 종료 후 조합원 2차 총회를 개최했고 가결되었다. 이제 미타결 사업장은 

일진베어링 한 곳이다. 불성실한 일진베어링 사측의 태도가 지속된다면 경주지부 차원의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준비하여 일진 자본과의 총력투쟁을 결의 할 것이다.


